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4.(수) 09:00 배포 일시 2023. 1. 4.(수)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윤양수 (044-203-2411)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열 (044-203-2422)

콘텐츠 수출액 사상 최대, 124억 달러 돌파
-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2년 실시)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2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콘텐츠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콘텐츠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가 주요 국정과제(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인 만큼,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고 집행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액 124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4.4% 증가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2020년 119억 2천만 

달러 대비 4.4% 증가해 1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한류동호회 

인원이 1억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수출액은 2021년 한국은행 연평균 환율(1,144.61원) 적용해 원화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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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가전(86억 7천만 달러), 이차전지(86억 7천만 달러), 

전기차(69억 9천만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달러) 등 주요 품목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문화(케이)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22년 발표)

됐다.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 수출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되며,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과 수출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케이 콘텐츠 수출액, 소비재 수출액 동반 성장>

 매출액 137조 5천억 원, 전년 대비 7.1% 증가

  2021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37조 5천억 원으로 2020년 128조 3천억 

원 대비 7.1%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침체를 

돌파할 주요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 ’21년 전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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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수 10만 9천여 개, 종사자 수 61만 1천여 명

 

  2021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0만 9천여 개로 2020년 대비 9.1%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61만 1천여 명으로 4.8%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분야별 통계 수치 

등은 1월 말에 확정되어, 보고서로 발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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